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련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022. 6. 22.

1.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언론 보도 사안은 코로나19가 전국에 대규모로 퍼져나갔던 2020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당시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습니다.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첫 확진자를 통보받은 2020년 5월 24일 당일 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의 동선
을 파악하고 소독 등 방역과 폐쇄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관은 5월 24일 당일 물류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를 회사 측에 통보했고 당사는 자발적으로 즉각 사업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4.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통보 등이 지연됐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자(최초감염자-지표환자)는 ‘방역당국의 역
학조사과정에서 코로나에 확진 되고도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였습니다.
당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물류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
다.
즉,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최초 감염자의 확진사실이 지연 통보된 것입니다. 당시 해당 학원 강
사는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폐쇄 전일과 당일 이틀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을 통보받은 부천 신선물류센터 근로자 3명은 확진 통보를 받은 후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5. 당시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최대 3일까지 쉴 수 있도
록 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6. 방한복, 방한화 등 물류센터 근로자 보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아닙니다. 당시 방역당국이 진행한 물류센터 현
장 검체 검수 결과 방한복, 방한화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7.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에서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한 행위에 대해 특정 개인이
나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8.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만큼, 검
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와 덕평물류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이태원 강사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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